
개도국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Factors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nsultation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

김은주(Eunjoo Kim)*, 임덕순(Deok Soon Yim)**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틀

Ⅲ. 연구 결과

Ⅳ. 결  론

국 문 요 약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DA 사업의 수행 방법과 효과성

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ODA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러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

고 학문적 논의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

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활

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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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he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re are some cri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of ODA itself. The ODA in 

the area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s also increasing bu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First, there is not clearly defined or agreed definition for STI ODA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Second, the evaluation on the STI ODA performance is not enough. Third, 

the planning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implement ODA project is generally lacking. In this 

background, the issue of performance factors of STI policy consultation project was analyzed 

using the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It is concluded that not only STI knowledge 

transferring capacity but also the absorptive capacity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TI policy 

consultation project. In this sense, it is suggested to plan and manage the STI ODA project with 

the consideration of both transferring capacity and absorptive capacity.

Key Word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ODA, 

STI ODA Performance Factors, STI Policy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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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ODA

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개도국으로부터 환영받는 분야이다. 과학

기술 ODA는 해당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으로 표현)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강화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ODA 영역이라 할 수 

있다.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ODA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사업이 증가1)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

어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 ODA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인식된다. 과학기술 ODA에 대한 명

확한 정의 없이 사업의 규모, 역할,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판단된다. 한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 

실행, 평가라는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미흡한 성과 분석은 과학기술 ODA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ODA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의 기획･관

리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조황희 외, 2017).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연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ODA 사업에서 중요시하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제

적으로 인정된 정의가 없고 성과요인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ODA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도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학기술 ODA의 성과 영향 요인을 밝혀낸

다면, 학문적으로나 정부정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의 틀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ODA의 성과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

1) ‘17년도 ODA 총 규모 2조 6,359억 원 중 과학기술 분야는 885억 원(3.4%), 타 분야 내 과학기술 활용은 3,168억 

원(12%)로 총 4,053억 원이다(조황희 외, 2017).



     189김은주 ･임덕순

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 분류 체계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는 1) 하드웨어형(연구 및 교육 설비, 기자재 공여 등), 2) 소프트웨어형(정책자문, 교육훈련, 

전문가파견 등), 3) 혼합형(연구기관 및 대학 설립, 과학기술단지 설립 사업 등)으로 구분하였

다. 이 중에서도 주로 정책자문과 교육훈련 등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2)사업을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나 기관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지식공유사업(KSP),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술협력사업3)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림 1) 과학기술 ODA 사업 유형

본 논문은 ODA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전

역량과 흡수역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과학기술 ODA 사업의 과정에서 이전역량과 흡

수역량 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1) 과학기술 ODA

과학기술 ODA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유네스코, OECD, STEPI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 기술협력이란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 개발을 위해 

기획된 일체의 지원 활동을 의미하며,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이 모두 기술협력에 해당한다(ODA Korea, 2019).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과 수탁계약을 맺어 수행한 기술 협력 사업들도 본 논문의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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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학기술 ODA에 관한 국내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강희종･임덕순(2014)
- 과학기술 ODA 개념화 시도

- 과학기술 ODA 통계 분류 

윤지웅･이호규(2013)
- 수원국의 R&D 지출과 R&D 공적개발원조의 혁신성과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를 실증 분석

이우성 외(2015) - Post 2015 아젠다 실현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 제시

이정협(2011) -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 달성을 위한 한국형 과학기술ODA 전략 제시

장용석(2012)
-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와 ODA 진화 분석을 통한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제시

정진섭･이민재(2012) - 적정기술을 이용한 과학기술 ODA 전략 제시

<표 2> 과학기술 ODA 개념적 분류

주제 세부 분야

국가 과학기술 발전

- 과학기술혁신 정책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평가

- 기술이전･사업화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구축(과기대학, 과기단지, 공공연구기관 설립 등)

산업지원의 과학기술혁신 - 개별 산업기술 역량 개발 지원(IT, 섬유, 식품가공, 농업, 환경, 에너지 등)

사회발전 지원형 과학기술혁신 - 행정시스템, 보건, 물, 교육, 문화 등

출처 : 임덕순(2015가, 2015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정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강

희종･임덕순(2014)이 과학기술 ODA를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의 전 과정에 관련

된 역량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ODA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15

년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종료를 선언하고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였다. SDGs의 17개 세부목

표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적정기술, 연구개발, ICT 기술, 연구 및 산업기술 역량 강화, 개도

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개도국의 과학기

술 분야를 지원하는 ODA 사업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과학기술 OD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업의 규모와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과학기술 ODA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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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ODA 현황분석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와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이창근, 2017). 

과학기술 ODA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 

ODA에 관한 국내외 정의는 없지만 일부 시도가 있었다. 둘째,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 ODA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관련 사업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2) 기술지식의 이전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학기술 ODA 사업에 있어서 과학기술 지식의 이전과 활용에 

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여 참고할만한 선행

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대상으

로 한 것으로 기업 간 기술지식의 이전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기업 간 기술

지식의 이전을 참고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에서 과학기술지식의 이전을 분석하는데 활용하

였다. 물론 기업 차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다룬 연구들은 정부 차원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과학

기술 ODA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기술지식 이전 원리는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0년 이후 조직학습이론 관점에서 기술 및 지식제공 기업의 지식이전역량 및 조직문화가 기

업내부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정재휘, 2014). Martin and Solomon 

(2003)은 지식 제공 기업의 이전역량을 암묵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Minbaeva(2007)는 지식제공 기업의 이전역량을 지식의 전수능력으로 정의하고 

전수능력을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유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외에도 Parent et al.(2007)은 이전역량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식을 문서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Minbaeva et al.(2013)은 지식공급자의 의사소통 능력, Park and Ghaudi(2011)은 

지식도입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지식공급자의 지원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기술도입 기업

의 흡수역량이다. Cohen and Levinthal(1990)을 시작으로 기업의 흡수역량은 외부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그 가치를 소화해내며, 이를 기업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합으로 본다. 이후 Zahra and George(2002)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적역량 관점

에서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현된 흡수역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공유역량과 흡수역량 그리고 기타 요인에 대한 분석들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 및 흡수역량 관련해서, 홍사균(2000)은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개도국 기업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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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지식의 이전에 관한 연구

분류 연구자 주요 내용

이전역량

정재휘(2014)

모기업과 해외자회사 기술이전에 있어 모기업의 지식이전능력이 

기술도입자인 자회사 흡수역량과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이창근(2017)
과학기술 ODA에서 공유역량(Transplanting Capacity)의 개념화 

시도

흡수역량

홍사균(2000)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지식흡수 학습과정 모형 제시

김구(2010)
정부조직의 지식흡수역량과 혁신역량간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탐

색적 논의

김환진･김병근(2014)
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증분석

Kim(1998)
외부지식을 습득 활용하는 흡수역량에서 학습능력, 문제해결 노

력,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고 주장

Cohen and Levinthal 

(1990)
흡수역량 정의 : 가치를 인식, 소화하고 상업적 목적에 적용

Zahra and George 

(2002)

흡수역량 모델화 : 지식 획득 소화하는 잠재역량(Potential capacity)

과 지식 변환과 활용하는 실현역량(Realized capacity)으로 구분

역량 외적 요인 : 

의지, 태도 등 

김창완 외(2006)
지식이전당사자 개인 간의 관계특성과 지식이전 성과간의 상관관

계 분석

송윤아･이재은(2014)
국제 합작 기업 간 지식공유와 관계몰입이 역지식 이전역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정갑연(2014)
해외자회사의 관점에서 지식이전의지 및 지식전수자와 수혜자간

의 관계특성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귀원(2014)
조직 내 개인단위에서 지식학습활동과 혁신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분석

떻게 기존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획득 소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지식흡수의 학습과정 모형을 제

시하였다. 김환진･김병근(2014)은 국내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협력파트너 선정,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김귀원(2014)은 혁신활동에 있어 조직 내 개인 단위에서 지식학

습 활동과 혁신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구(2010)는 정부조직의 지식

흡수역량과 혁신역량간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통해 실증연구를 위한 측정 문항

을 제시하였다. 

이전역량 관련해서 정재휘(2014)는 국내 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기술이전에 있어 모기업의 

지식이전능력이 기술도입자인 자회사 흡수역량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모기업의 전수능력이 명시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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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암묵적 기술이전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개도국에 과학기술정책지식 이전이 상당 부분 암묵지에 대한 전수라는 점에서 

공여국(기관)의 전수능력이 개도국의 흡수역량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창근(2017)은 개도국 기술혁신 지원에 있어 지식공여국의 공유역량의 개념

화와 함께 공유역량의 핵심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기술이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식 전수자와 지식 수혜자간의 관계, 

소통, 태도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창완 외(2006)에서는 해외지식이전에 

있어 기존의 조직차원에서 요인 검토에서 벗어나 이전당사자 개인 간의 관계특성과 지식이전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송윤아･이재은(2014)은 국

제합작의 경우 합작 파트너 간 지식공유와 관계몰입이 합작투자기업의 역지식이전(Reverse 

Knowledge Transfer)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정갑연(2014)은 다국적기업

의 역량개발에서 해외자회사의 관점에서 지식이전의지, 지식 전수자와 지식 수혜자의 관계특성

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전을 일반 거래되는 상품과 

같이 단지 기술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둘러싼 시스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조직학습 차원에서 이전역량, 흡수역량, 학습역량 등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영향 요인은 

크게 a)기술 지식을 주는 자의 조건, b) 받는 자의 조건, c) 시스템･환경 요인으로 분류가 가능

하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

고,  동 모형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를 규명한다. 기존 기술지식 이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모형은 공여국의 이전역량과 수원국의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전역량과 흡수역량이 실제로 과학기술 ODA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4)

4)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탐색하는 연구의 성격이 있어 연구모형이나 

가설 설정이 완벽하지는 않다. 기존에 행해진 기업의 기술이전 연구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한 것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 설정 및 측정 등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데 개도국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 ODA는 보다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기술보다 개도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세분화하여 변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일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더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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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1) 연구 모형

과학기술 ODA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a) 주는 자의 조건, b) 받는 자의 조건, c) 시스

템･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조금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 모형의 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일 중요한 과학기술 ODA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ODA 사업의 성과는 단기산출물(output), 중기성과

(outcome), 장기적 영향(impact) 등으로 구분된다.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도 이러한 개념

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 ODA 사업의 경우, 기술에 내재된 지식의 복잡성, 다학

제적 특성 및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과를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개념과 과학기술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

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주로 수혜자의 지식의 습득 

정도 즉, 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이해와 활용으로 볼 수 있다. 즉,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a) 수혜자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b)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 수립과 이행능력 향상, c) 과학기술 프로그램 실행 능력 향상, d) 사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전역량은 기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서민교･정재휘(2015)는 이전역량을 기술에 대해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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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서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전과 관련한 추가적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적극

적인 제공 정도, 기술이전을 위해 파견된 기술전문가의 전문성 보유정도,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정도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 관점에서 본 것으로 개도국 과학기술 ODA 사업과 성격이 달라 본 연구에서는 이전역량

을 기술 지식공급자의 지식/경험, 개도국에 대한 이해, 개도국 고객에 대한 맞춤형 지식 제공 

능력, 지식공급자의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구분한다.

셋째, 이전의지는 지식 전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전에 대한 열의 및 태도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격상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수원 

사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를 보면 미국 측 사업 책임자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흡수역량은 지식을 전달받는 수혜자의 학습 역량, 전달받은 지식을 실제 적용하거나 응

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Cohen and Levinthal(1990)에 따르면,  흡수역량을 1) 외부 기술

지식에 대한 가치 인식(recognizing the value), 2) 내부적으로 변형 혹은 동화(assimilating), 

3) 이를 상업적 목적에 적용(applying to commercial ends)의 형태로 나눈다. 그런데 과학기

술 ODA 사업은 주로 개도국의 전반적인 기술역량 강화나 인프라 구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여국이 전달해주는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혹은 

연구현장에서 응용･활용하는 능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흡수의지는 수원국의 관련 조직, 사업 관련자들이 지식 학습에 대한 열의 및 태도를 

의미한다. 흡수역량과 함께 흡수의지가 있어야 전달된 내용을 학습하고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KIST 설립 지원 사례는 미국 측 사업 책임자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연구조직의 설립,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에 있어서 학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런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사업 환경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ODA 사업과 관련된 법-제

도 요인, 문화적 특성, 인문 지리적 특성,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등 과학기술 환경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모델에서는 흡수의지를 흡수역량과 이전의지를 이전역량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에 흡수의지를 포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Cohen 

and Levinthal, 1990; Kim, 1998; Majidpour,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특성상 주고받는 사람과 조직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과학기술 ODA 사업성과 및 영향 요인을 정의하였다. 무엇보

다도 과학기술 ODA사업의 성과는 ODA 사업에서 통상 정의되는 해당국 기관이나 조직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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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참여자 만족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량과 실행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보았다. 

이전역량, 이전의지, 흡수역량, 흡수의지는 기술이전을 다룬 기존의 문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을 ODA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재 정의하였다. 다만 과학기술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하다

고 얘기되는 사업 환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의 경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4> 과학기술 ODA 사업성과 및 영향요인

요인 설명

ODA 사업성과

- 수혜자의 과학기술 (정책) 역량 강화

-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 수립･기획 능력 향상, 

- 과학기술 프로그램 실행 능력 향상

- 사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 증가

이전역량

- 지식공급자의 지식/경험

- 개도국 이해

- 고객 맞춤형 지식 제공 능력

- 지식공급자의 의사소통 능력

이전의지 - 지식 이전에 대한 열의 및 태도

흡수역량
- 수혜자의 학습 역량

- 수혜자의 지식 적용 및 응용 역량

흡수의지 - 지식 학습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사업 환경

- 법･제도 요인

- 문화적 특성

- 인문 지리적 특성

-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등 과학기술 환경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즉 첫째, 기업의 기술이전을 다룬 기존 연구

를 고려하였다. 둘째 저자들의 경험과 관찰에 기초하여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지식 이전을 다룬 기존 문헌 연구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외부의 기술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변환하여 부가가치

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기업내부의 흡수의지 등이 

이런 흡수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저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개도국도 매우 빈곤

한 개도국과 경제 수준이 조금 높은 개도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인 개도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 즉 사전 지식과 외부과학

기술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가 높은 편이다. 이런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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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가설 3, 가설 4를 구성하였다.

이전역량은 흡수역량과 관련된 연구 후에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흡수역량이 개별 기

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주로 다국적기업들 사이에,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기술이전 현

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전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전역량이 높을수록 기술이전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가설 1, 가설 2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격상 개도국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업 진행에 애로가 없게 하며 또한 사업 참여자들의 의지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공여국의 이전역량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업 간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의 기술역량/경험이 풍부하고 의사소통 능력

이 높을 경우 기술이전 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 ODA 사업의 경우에

도 지원하는 주체들의 이전역량이 높으면 ODA 사업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공여국의 이전의지가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업 간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기술이전 

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 ODA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주체들의 

이전의지가 높으면 ODA 사업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 수원국의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업 간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의 학습역량, 이전된 기술지식의 적용 역량이 

높을수록 기술이전 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 ODA 사업의 경우에도 기술

을 이전받는 개도국 주체들의 흡수역량이 높으면 ODA 사업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4. 수원국의 흡수의지가 높을수록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는 높을 것이다. 

기업 간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의 흡수의지와 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

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저자들의 경험5)에 의하면 기술지식을 이전받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사업

의 담당자 및 담당 조직의 학습 의지에 따라서 실제 기술이전의 정도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 ODA 사업의 경우에도 기술을 이전받는 개도국 주체들의 

5) 저자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KOICA, EDCF, World Bank, KSP 사업 등 과학기술 정책 자문을 10년 이상 개

도국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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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의지가 높으면 ODA 사업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5. 공여국의 이전의지와 수원국의 흡수의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기술지식의 이전은 결국 사람과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느 한쪽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높고 다른 쪽은 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전 하는 측과 받는 측의 의지가 상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측의 이전의지와 받는 측의 

흡수의지는 양의 상호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6-1. 긍정적인 사업 환경은 공여국의 이전의지와 수원국의 흡수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사업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세금 부과,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하다. 기술이전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런 환경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전의지가 축소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수

원국 담당자의 흡수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인 사업 환경은 공여국의 

이전의지와 수원국의 흡수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6-2. 우호적인 사업 환경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도국은 선진국과 달리 사업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세금 부과,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하다. 실제로 인허가 문제 등에 걸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은 ODA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연구 방법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유사 연구인 기업의 기술이전, 기술학습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설

을 세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나 문헌조사는 1) 과학기술 ODA 사업을 수행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

가, 2) 국내외 정부 및 원조기관 관계자, 3) 과학기술 ODA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개도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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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과거 STI ODA 경험이 있는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donor) 및 STI ODA 사업 수혜

자(recipient) 

- 시기 : 2018. 10. 10 - 2018. 11. 9

- 총 유효 설문 : 32명

- 응답자 : 국내 응답자는 대학(5명), 연구원(6명), 과학기술단지(1명)

개도국 응답자는 정부(10명), 대학(8명), 과학기술단지(2명)

 

설문은 설문 목적, 응답자 정보, 응답자가 관여했던 프로젝트의 성격, 동 프로젝트의 경험에 

기반하여 프로젝트의 성과 및 관련 영향 요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10점 척도로 문의하였으며, 문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성과 및 성과요인 관련 설문 문항

요인/변수 변수 명 변수 설명

Project 

performance

과기정책 수립 

능력

S&T policy capacity (such as S&T policy formulation, strategy 

planning) was built.

과기정책 실행능력 Implementation capacity for S&T program was built.

전반적 만족도 In general, the project performance was satisfactory.

Transfer capacity 

of supporting 

country 

(or organization)

이전지식 보유정도
Donor country and/or organization had the enough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the project.

개도국 상대방

이해도

Donor country and/or organization had understood the recipient 

country well.

고객지향적 

지식제공능력

Donor country and/or organization has the capacity to provide 

customized knowledge.

공여국의

의사소통 능력

Donor country and/or organization had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of donor organization.

Willing to 

transfer
공여국의 이전의지

Donor country and/or organization was willing to transfer the 

STI knowledge for the project.

Absorptive 

capacity

수원국의 학습역량
Recipient country and/or organization had the learning 

capability for the transferred STI knowledge

수원국의 응용역량
Recipient and/or organization had the STI knowledge 

application capability.

Willing to absorb 수원국 흡수의지
Recipient and/or organization was willing to learn and absorb 

the STI knowledge from donor country / organization.

STI ODA project 

environment

법제도 우호성 Law and regulation was favorable for STI ODA project.

문화의 우호성 Culture was favorable for STI ODA project.

지리적우호성 Geography was favorable for STI ODA project.

수원국 과기

시스템 우호성

National/regional STI system or infrastructure was favorable for 

STI OD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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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그런

데 설문 수가 많지 않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 설문은 참고로 하고,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모형에서 예상한 주장들이 맞는지를 검토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6)

<표 6> 성과 요인 관련 인터뷰 내용 

구분 인터뷰 내용

흡수역량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과학기

술교육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참여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높았음.

- 캄보디아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

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책기획 경험이 매우 부족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도출

하기 어려웠음.

- 흡수역량을 잠재역량과 실현된 역량의 관점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개도국의 많은 공무원들

과 연구자들은 해외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실제로 자국의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즉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과 일하는 방식의 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흡수의지
- 대체로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흡수의지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흡수에 대

한 필요와 의지는 높으나 흡수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화 능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이전역량

- 한국의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이전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개도국 현지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

환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이전하려고하기 때문에 개

도국 현지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이전역량은 높지 않은 편임.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나 

에티오피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수원국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전의지
-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여국의 지원 노력은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움.

프로젝트 환경

- 개도국의 정치적 환경이 대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적은 편임. 개도국 정부 자체의 재정과 인력 투입을 통한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함. 그러기에 수원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사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중고 PC 공여사업의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관세 당국이 관세면제 승인을 해 줌으로써 공여 기관의 비용 부담이 크게 해소되었음.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가설 1의 공여국의 이전역량, 가설 2의 이전의지, 가설 3의 흡수역량, 

가설 4의 흡수의지 등이 높을수록 사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6)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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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과기
정책
수립
능력
향상

과기
정책
실행
능력
향상

전반적
만족도

이전
지식 
보유
정도

개도국 
상대방
이해도

고객
지향적 
지식
제공
능력

공여
국의
의사
소통 
능력

공여
국의 
이전
의지

수원
국의 
학습
역량

수원
국의 
응용
역량

수원
국의
흡수
의지

법제
도의 

우호성

문화의
우호성

지리적 
우호성

수원국
 과기
시스템
우호성

과기 정책
수립 능력

향상
1.00 

과기 정책
실행 능력

향상
0.88 1.00 

전반적
만족도

0.78 
0.84 

1.00 

이전지식 
보유정도

0.50 0.43 0.60 1.00 

개도국 
상대방
이해도

0.68 0.71 0.63 0.66 1.00 

고객
지향적 

지식 제공
능력

0.73 0.74 0.59 0.44 0.85 1.00 

공여국
의사소통 

능력
0.62 0.69 0.70 0.52 0.75 0.86 1.00 

공여국 
이전 의지

0.53 0.42 0.39 0.41 0.53 0.72 0.67 1.00 

수원국
학습 역량

0.59 0.67 0.63 0.24 0.49 0.53 0.57 0.16 1.00 

수원국
응용 역량

0.65 0.69 0.61 0.29 0.60 0.53 0.47 0.14 0.90 1.00 

수원국
흡수 의지

0.54 0.60 0.68 0.20 0.27 0.35 0.37 -0.01 0.60 0.54 1.00 

법제도 
우호성

0.53 0.59 0.61 0.32 0.41 0.49 0.55 0.15 0.78 0.70 0.56 1.00 

문화적 
우호성

0.55 0.64 0.64 0.34 0.34 0.43 0.43 0.20 0.70 0.66 0.56 0.85 1.00 

지리적
우호성

0.57 0.57 0.68 0.65 0.51 0.38 0.32 0.27 0.44 0.52 0.35 0.50 0.56 1.00 

수원국
과기

시스템
우호성

0.63 0.64 0.70 0.49 0.58 0.51 0.51 0.15 0.78 0.77 0.61 0.73 0.73 0.68 1.00 

주 :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7이상이면 매우 높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변수간 상관관계가 0.7이상

일 경우를 기준으로 가설을 채택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0.7 기준을 사용하였지만 설문 수가 적은 탐색적 

연구의 성격상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가설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가설 5에서 예상한 이전의지와 흡수의지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인다. 특히 전체적으로 이전역량 요인(개도국 상대방 이해도, 고객 지향적 지식제공 능력, 

공여국의 의사소통 능력), 이전의지 요인, 흡수역량 요인(수원국의 학습역량, 수원국의 응용역

량), 수원국 흡수의지 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여국의 높은 이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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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적극적인 이전의지는 수원국의 흡수역량 및 수원국의 흡수의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6-1의 긍정적인 사업 환경은 공여국의 이전의지와 수원국의 흡수의지에의 영향, 가설 

6-2의 긍정적인 사업 환경의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도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인터뷰 및 설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다만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임을 감안하면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의하고 이런 요인들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방향

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전과 흡수라는 관점에서 주장을 전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정의한 변수

들의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여국의 응답자들이 원조의 효과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의지, 수원국의 흡수역량 및 과학기술시스템의 우호성 등 모든 면에서 평균이 낮은 것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원국의 학습역량, 수원국의 응용역량, 수원국 법제도

의 우호성 등은 통계적으로 채택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추후 설문 수를 늘렸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하겠다.

<표 8> 변수별 평균

변수

과기

정책

수립

능력 

향상

과기

정책

실행

능력

향상

전반적

만족도

이전

지식 

보유

정도

개도국 

상대방

이해도

고객

지향적 

지식

제공

능력

공여

국의

의사

소통 

능력

공여

국의 

전의지

수원

국의 

학습

역량

수원

국의 

응용

역량

수원

국의

흡수

의지

법제

도의 

우호성

문화적 

우호성

지리적 

우호성

수원국

과기

시스템

우호성

공여국 

평균
7.04 7.04 7.05 7.02 6.93 6.92 6.83 6.75 6.46 6.43 6.48 6.13 6.06 6.00 5.33 

수원국 

평균
7.47 7.05 7.42 8.60 7.80 8.05 8.10 8.60 7.85 7.55 8.00 7.80 7.45 7.95 7.60 

T 검증 

P값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P=

0.046

P=

0.031
>0.05

P=

0.036
>0.05 >0.05 >0.05

전체

평균
7.32 7.03 7.39 8.38 7.53 7.91 7.90 8.66 7.41 7.03 7.97 7.25 6.97 7.47 6.75 

표준 

편차
1.90 1.94 1.69 1.39 1.70 1.63 1.74 1.31 1.56 1.64 1.53 1.72 1.69 1.78 2.21 

응답수 31 32 31 32 32 32 31 32 32 32 32 32 32 32 32

주 : 등분산으로 비교가능한 표본 (공여국, 수원국 그룹)인지 여부 F 검정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검정값이 P=0.05수준 

보다 크므로 등분산으로 가정함.

한편 설문에서 발견한 내용은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주장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설문 결과는 설문 수가 충분치는 않지만 탐색적 연구로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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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이전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는 흡수역량, 흡수의지, 이전역량, 이전의지, 사회제도적 환경 등을 변수로 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과 이전의지 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활용하는 흡수역량과 흡수의지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법제도적인 요인 등 

사업의 제반환경도 사업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

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 

ODA 사업의 기획, 실행에 있어서 법제도 등 사업 환경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적으로 국내 어떤 연구기관 혹은 조직이 이전역량이 있는지, 개도국의 수원 조직

은 흡수역량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의 과학기술이 개도

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 하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고 설문 수에 한계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 과학기술 

ODA 사업성과 분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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